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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Bloomberg: War Hits Global Economy With OECD Seeing 4.2% US
Inflation
OECD “전쟁으로 미 물가 올해 4.2% 상승” 전망

중동 지역의 분쟁이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OECD는 밝혔다.
OECD는 주요 경제국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했으며, 올
해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4%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인플레가 4.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의 해외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
욱 자극하고 성장률을 낮추며, 금융시장 가격에 변동성을 주는 상당한 하
방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YahooFinance: US filings for jobless aid tick up last week to 210,000 but
remain at historically healthy levels
미 신규실업청구건 21만건…여전히 양호한 수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상승했다. 작년에 노동 시장이 약
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직원 수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이 같은 긍정
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주간의 신규 실
업수당 청구건수가 5천 건 늘어나 21만 건을 기록했으나 이는 고용 현황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주들과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
다.

기사

[미국 금융]

YahooFinance: Dow, S&P 500, Nasdaq slide as Wall Street weighs
prospects for Iran truce
미 증시, 휴전 오리무중에 하락세

 
미국 주식은 오늘 목요일, 미국과 이란의 상반된 입장 때문에 중동 분쟁 종
식 협상이 계속 불확실하면서 하락했다.
S&P500은 0.55%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나 떨어
지면서 거래되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글로벌 경제 여파를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계속 상대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26/war-hits-global-economy-with-us-inflation-seen-by-oecd-at-4-2?srnd=homepage-americas
https://finance.yahoo.com/economy/articles/us-filings-jobless-aid-tick-124021258.html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US and Iran Wrangle Over Talks With No End to War Yet in
Sight
미국과 이란, 종전 조건 두고 서로 입장 달라

 
백악관은 이란 정부 측의 공개적인 대화 거부와 까다로운 종전 조건 제시
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공격 금지 보장, 전쟁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
상금 지급,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 인정을 협
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번 분쟁의 여파로 연료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
기와 식량 부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백악관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
한 실질적인 노력 여부를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기사

WSJ: Most Investors See a Cease-Fire by End of April, Deutsche Bank
Survey Shows
도이치 뱅크, “투자자들 대부분, 4월말 휴전”
 

많은 투자자는 중동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이치뱅크가 이번 주 초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 다음 달 말까지 휴전이 성립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42%였다. 5월 말
까지로 기간을 넓히면 이 비율은 76%까지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투자자는 호르무즈의 봉쇄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
으며, 5월 말까지 정상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유가 상승세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응답자의 55%
는 Brent 유가가 배럴당 $1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https://finance.yahoo.com/news/liv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slide-as-wall-street-weighs-prospects-for-iran-truce-133318192.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25/trump-faces-fresh-iran-demands-as-he-looks-to-jump-start-talks?srnd=phx-economics-v2


기사

WSJ: Trump Tells Aides He Wants Speedy End to Iran War
트럼프, 측근들에 “빠른 종전 원한다” 밝혀

 
트럼프는 그의 참모들에게 길어지는 이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대략 4주에서 6주 기간 정도에서 이란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
고있다.
미국은 현재 중동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외교적인 해결에 관
심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인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워싱턴과의 직접적인 대회는 거부해 오고 있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Los Angeles, Miami and San Diego Are Shrinking as Immigration
Slows
LA와 마이애미 등 이민 관련 인구 즐어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권은 이민 유입의 급격한
감소와 기존 거주자들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 이민 추방 확대와 이민
규제 강화 등의 정책 변화는 미국 인구 증가 속도가 늦추어지고 있다.
뉴욕시 자체 인구도 감소했으나,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보면 소폭 성장을
기록했다.

기사

[오일]

CNBC: Higher gas prices from Iran war could offset bigger tax refunds
from Trump’s ‘big beautiful bill’
“휘발유 가격 부담이 트럼프 감세 효과보다 크다”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트럼프 감세로 늘어난 세금 환
급액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오늘 목요일 기준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
격은 갤런당 3.98달러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약 33% 폭등했다.
반면 국세청(IRS)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3일 기준 개인 납세자 1
인당 평균 환급액은 3,623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50달러 늘
어난 금액이지만, 치솟는 기름값이 이 혜택을 사실상 없애고 있다는 것이
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03-26-2026/card/most-investors-see-a-cease-fire-by-end-of-april-deutsche-bank-survey-shows-kblf4fGzvTymDkOMUfjg?mod=lctimeline_finance
https://www.wsj.com/politics/elections/trump-tells-aides-he-wants-speedy-end-to-iran-war-eb9f2b4b?mod=WSJ_home_mediumtopper_pos_2
https://www.wsj.com/business/energy-oil/the-oil-supply-crunch-is-spreading-from-the-gulf-to-the-rest-of-the-world-41c5f671?mod=energy-oil_news_article_pos3
https://www.cnbc.com/2026/03/26/high-gas-prices-iran-war-tax-refunds.html


Bloomberg: Next, H&M Warn of Consumer Impact If Middle East War
Persists
H&M 등 의류업체들, 전쟁 계속 시 인플레 우려  

의류 업체들인 Next와 H&M이 중동 지역의 분쟁 장기화로 비즈니스를 우려하고
있다.
영국 의류 유통업체 넥스트는 단기적으로 1천5백만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분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품 가격을 1.5%에
서 2%가량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H&M 역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독일의 화학 기업인 BASF SE와 Lanxess
AG등은 이번 분쟁 여파로 인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26/next-h-m-warn-of-consumer-impact-if-middle-east-war-persists?srnd=phx-industries-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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